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급성 발작)

진료실 문밖이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왁자지껄하더니 곧 이어 “응급 환자이니 나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 

문밖은 환자와 함께 온 10여 명의 보호자들로 온통 왁자지껄하였다. 방금 실려 온 환자는 

들 것 위에 담요로 둘둘 말려진 채로 눕혀져 있었는데 그 위를  결박대로 서너 번 이상이나 

묶어 그 난동이 심한 상태임이 역력했다. 그러고도 몇몇 장정들이 그 위를 꾹 누르고 있었

다. 

끈을 풀어 달라는 말에 “곤란한데…”하며 말꼬리를 흐리던 장정들은 조심할 것을 당부하

며 결박대를 풀어 보였다. 그러자 거기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사

탄아 물러가라!”며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며 퉁겨지듯 나왔다. 

병원의 복도는 난장판이 되었고 그녀는 직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여 응급 입원

이 되었다. 그녀는 그러는 도중에도 어깨에 걸친 담요를 서너 번은 더 집어던졌다. 

그녀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갑작스레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설교 중이던 목사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며 삿대질과 함께 심한 난동을 피우다 신도들

에 의해 담요로 ‘둘둘 말이’가 되어 실려 온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강제로 결박(Restraint)된 후 3앰플 이상의 정온제를 맞고서야 수면에 들어

갔다. 






